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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전략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는 전라남도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24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 2013년 1월까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자의 직무만족 중 전반적 만족, 업무강도 만족, 근무환경 만족, 동료관계 만족, 수요처 만족이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수록,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관계, 수요처에 만족할수록 사업성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직무만족∣노인일자리사업 성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atisfaction, and 

project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for the elderly, and to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services for those the elderly.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a survey instrument completed by 240 samples over 60 years of ag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is study provided clear evidence that the depression was very important variable which 

affected on project effectiveness of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for the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in order to increase project effectiveness, we ne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job 

satisfaction management, and suggested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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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

를 차지하는데, 2030년 24.3%, 2050년 37.4%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27].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는 

빈곤, 신체적 약화, 심리적・정신적 위축, 관계망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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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생활환경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11]. 특히 우리나라 노인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노인 빈곤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

면 국내총생산(GDP)에서 노인에게 돌아가는 복지지출 

비중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혼자 사

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54]. 하

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소득이 미성숙 되어, 대부분

의 노인들이 근로소득이나 자녀로부터 일정부분 경제

적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가족부(2009)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사업 소득이나, 자녀로부터 원조

를 받는 노인이 전체 노인 가구 중 70.1%에 이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6].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은 심각

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하에 다

수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에서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

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발전이나 국민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시장에서 배

제된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일종이다[19]. 특히 노인일

자리사업은 노인빈곤해소라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건강, 가족관계,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된 노인일자리사업은 가장 중요

한 목표가 노인빈곤해결과 같은 노인문제 해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자리 수와 같은 양적 목표달성1)

에 성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13]. 또한 양적 목표

달성과 같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은 효율성을 강조하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

만족과 같은 효과성은 간과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진

행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공공근로사업처럼 인식 받게 

하는 단초가 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

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9].

1)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 수와 같은 양적인 목표를 설정되어 

있지만[39], 노인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성과인 노인의 경제문제 해

결, 건강, 가족관계, 인간관계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되

어 있지 않고, 단지 사후 평가만 실시하고 있다[38].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에게 그리고 사회적

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2)를 참여

자가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의 긍정적인 변화, 건강, 가

족관계, 인간관계의 변화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일

자리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직무만족을 고려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직무만족은 좋은 일자리 제공의 

척도이면서[14], 참여자의 생산적인 결과를 이끄는 중

요한 예측요인이 되기 때문이다[52]. 이러한 직무만족

과 사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

는 개념이 성과차이이론(Discrepancy theory)이다. 

Kristjanson(1991)은 성과차이이론을 근거하여 조직의 

목표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만족

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5]. 이처럼 기존 

선행연구와 성과차이이론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성

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목표가 실제

적으로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설정되

어야하며, 특히 참여자의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방향

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그동안 고용정책의 방향, 활성화 방향[22][26]등

과 같은 연구가 초기 노인일자리사업 연구의 주요 흐름

이었다. 하지만 점차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첫

째 노인일자라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2][3][6][7][21] 

[28][35][36][41],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9][10][32],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 관리에 대한 연구[8][12][23]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만족을 분석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을 연구한 선행연구[5][41]

에서는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측정하여, 결과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적,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총괄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개발한 직무만족 측정도구인 업

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 월보수 만족, 업무내용 만족, 업

무강도 만족, 근무환경 만족, 동료관계 만족, 수요처 만

2) 노인일자리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인문제인 빈곤, 질병, 부양부

담, 역할상실, 고독 등을 해결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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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측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

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적, 정책적 근거자

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 2,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보

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

로써, 노인의 신체건강, 노인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개

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이다[11][18].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수는 2004

년 3만 5천개로 시작하여, 2005년 4만 7천개, 2006년 8

만 3천개, 2007년 11만 6천개, 2008년 11만 7천개, 2009

년 16만개, 2010년 18만 6천개, 2011년 20만개, 2012년 

22만개로 증가하고 있다[24][3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기준은 신체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이고, 일부 일자리 유형에 따라 60세～

64세인 노인도 참여3)가 가능하다[28]. 그리고 노인일자

리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

공부문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영역에서 사업을 

창출하는 공익형, 둘째 특정 분야의 경험을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교육형, 셋째 소외계층에게 사회서

비스를 지원하도록 기획된 복지형이 있다. 민간부문은 

첫째 택배 등으로 대표되는 인력파견형, 둘째 소규모 

창업 혹은 전문 직종 사업단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

는 일자리인 시장형, 셋째 창업모델형은 노인의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형이다

[12][26]. 또한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사업 근무기간은 

7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월 20만원 안에서 지급되지만, 

복지형의 일부 직종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민간

부문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무기간은 연중실시하고, 

시장형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인력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 

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교육형 사업은 전문인력에 한해 제한

적 참여 허용)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파견형은 수요처의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17].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보충적 소득지

원 형태를 띠며,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형태로 일

반 취업에 비해 근무 일수나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7].

  

2. 노인일자리사업 직무만족도
노인일자리사업 직무만족은 전반적인 직무, 월보수, 

업무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관계, 수요처에 대

한 만족을 의미한다[45]. 따라서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

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 월보수, 업무

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관계, 수요처에 대해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8][43][45][53]. 

이러한 직무만족 하위요인인 전반적인 직무, 월보수, 업

무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와 관계, 수요처(파견

된 장소의 담당자, 수혜자( 고객)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전반적인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둘째 월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월보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9][50], 셋째 업무내용과 관련

해서는 업무 공정성, 분명한 업무분장, 의사결정 참여

[49], 업무에 대한 다양성이 확보[48]될 때 업무에 대해

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서류작업, 휴식시

간, 근무시간과 같은 업무강도가 적절할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49]. 다섯째 훈련 및 교육 시

설, 신체단련 시설 등과 같은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직

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48][49]. 여섯

째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었

지만[49]. 슈퍼바이저, 동료, 조직차원의 차별 정도가 심

하면 직무만족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0]. 일

곱째 수요처와 관련해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좋을

수록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마지

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은 성별[46]

과 근무지역[53], 나이[47] 간 유의한 차이와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이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1][49].

한편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일자라사업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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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만족도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에 대해서

는 만족(조금 만족 46.4%, 매우 만족 22.3%)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길어질수

록 만족도가 상승되었다[9].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32].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 만족도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중 여성이 남

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 학력에 대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31].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소득에 

따른 만족도는 공익형보다는 교육형과 시장형 참여자

가 유의하게 높았고[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소득에 대

해서는 60% 이상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11만 9천원

인 반면, 희망 소득은 31만 9천원으로 현재 소득과 기대 

소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20].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32].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근무관련 만족도는 기관직

원, 근무환경은 평균(2.5)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연령이 높은 집단이 근무시간,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32].

3.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노인일자리사업 성과는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에 대

해서 발생하는 목표달성과 같은 부가치적인 효과

(value-added)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목표인 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가족상태, 인간관계 개선, 사회참여의 긍정적

인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30].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에 제시된 바

와 같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가 

기초노령연금보다 노인빈곤율 감소에 있어서 비용-효

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35]. 의료비와 관련된 비용

에 대해서도 2006년 상반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미참여 노인보다 평균의료비가 182,244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 절감효과는 평균 참여 기간을 

적용할 때 약 78억원으로 조사되었다[33]. 특히, 2004년 

～ 2006년 상반기 까지 2년 6개월 기간 동안 노인일자

리사업 예산인 1천828억원의 16.2%인 295억 3천 4백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0]. 

건강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은 소득 확보 

이상으로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5].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집단이 미참여 집단보다 우울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

고 되었고[34], 김준환(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수록 건강이 증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사업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비

참여노인에 비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족관계 

및 친구․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참여노인의 주관적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

는 3.92점으로 비참여노인의 3.85점에 비해 0.07점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친구 이웃관계의 경우 참여노인의 

평균 점수는 3.99점, 비참여 노인은 3.88점으로 0.11점 

높게 나타났다[29]. 이경욱(2011)의 연구에서도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로 인해서 가족에 대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유대감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25]. 함철호, 오

혜연(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로 인해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빈도를 증가하였고,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성과가 향상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40]. 

4. 직무만족과 성과 간 관계
직무만족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이론이 성과차이이론(Discrepancy theory)이다. 성과차

이이론은 개인이 원하는 만족 수준에 따라 성과가 결정

된다는 이론으로서, 개인이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성

과가 향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Katzell(1964)는 

성과의 차이는 개인의 갈망하는 실제적인 만족도의 양

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였고, Locke(1968)는 실제적

인 만족도 양이 아니라, 인지적인 만족도의 양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Poter(1961)는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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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만족과 실제 받은 만족

과의 차이에 의해서 측정된다고 주장한다. 즉 성과차이

이론은 개인이 인지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만족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45].

이러한 성과차이이론에 근거하여 직무만족과 성과 

간 관계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지지되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에 대해 만족할수록 가족관

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42]. 또한 Castillo and 

Cano(2004)는 직무만족과 수입 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

다고 설명하였다[46]. 그리고 정신적 건강(불안, 소진, 

우울, 일반적 정신건강, 자존감) 및 신체적 건강(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주관적 신체적 건강, 염좌)에 대해

서도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51]. 직무에 만족할수록 대인관계가 개선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37][46]. 아울러 김동배, 유병선, 정규형

(2012)의 연구에서도 직무만족이 사업성과를 증진시키

는 주요한 기제로도 보고하였다[5]. 따라서 선행연구 결

과를 토대로 볼 때, 노인일지라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

과 사업 성과 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대상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사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

구모델을 구축하였다. 

(직무만족)
전반적 만족, 월보수 만족, 

업무내용 만족, 업무강도 만족, 
근무환경 만족, 동료관계 만족, 

수요처 만족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통제요인 성, 연령, 학력수준

그림 1. 연구모형

1.2 조사대상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사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일자

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도움을 얻어 설문에 동의한 노인일자리사

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종료되기 2주일 전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4달에 걸쳐 실시하였고, 총 248사례

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사례를 

제외한 240부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2. 측정도구
2.1 종속변수: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노인일자리사업 성과는 사업에 참여한 이용자에 대

해서 발생하는 목표달성과 같은 부가치적인 효과

(value-added)를 의미한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목표인 경제적 상태, 건강

상태, 가족상태,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7)에

서 개발한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척도를 사용하였다

[38]. 척도는 하위요인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과 비

교해 참여 후 느껴지는 가족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인간관계, 변수로 구성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

위요인에 대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744로 나타났다. 

2.2 독립변수: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 

월보수, 업무내용, 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관계, 수요

처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38][43].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 직무만족 척도는 노인일자리사업 총괄기관인 한

국노인인력개발원(2007)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

고,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 만족, 월보수,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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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강도, 근무환경, 동료관계, 수요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에서 개발한 직무만족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

무분석을 통해 도출되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

무에 대한 만족을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

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직무만족 요인은 매우 불만족을 1

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 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 졌

다[38].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11][40]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성별, 연령, 학력수

준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1’로 여성을 ‘0’의 

값으로, 그리고,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상을 ‘1’

로, 무학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SPSS 17.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징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응답자의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

만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제

시된 바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112명(46.7%), 여성은 

128명(53.3%)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연령이 74.20

세로 나타났고, 70대 136명(56.7%), 80대이상 50명

(20.8%), 60대 54명(22.5%)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수

준은 초등학교가 71명(29.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무학 52명(21.7%), 고등학교 49

명(20.4%), 중학교 47명(19.6%), 대학 21명(8.8%) 순으

로 조사되었다. 

구       분 빈도 백분율 비고

성별 남성
여성

112명
128명

46.7%
53.3%

연령
60대
70대

80대이상

54명
136명
50명

22.5%
56.7%
20.8%

M : 74.20
SD : 6.29

학교수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52명
71명
47명
49명
21명

21.7%
29.6%
19.6%
20.4%
8.8%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노인일자리사업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을 살펴보

면, 공익형이 118명(49.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고, 그 다음으로 복지형 51명 (21.3%), 교육형 50명 

(20.8%), 시장형 21명 (8.8%)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경로는 지인 권유가 140명(58.3%)으로 가장 많은 응답

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안내, 홍보물을 통해 79명

(32.9%), 기타 12명(5.0%), 사회복지사 권유 9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이유는 경제적 도움이 69명

(2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였고, 그 다음으로 

건강유지 51명(21.3%), 생활의 보람 40명(16.7%), 정서

순화 31명(12.9%), 친구가 있어서 26명(10.8%), 스트레

스해소 19명(7.9%), 기타 4명 (1.7%)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빈도 백분율 비고

참여유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118명
50명
51명
21명

49.2%
20.8%
21.3%
8.8%

참여경로
사회복지사 권유

지인 권유
안내, 홍보물을 통해

기타

9명
140명
79명
12명

3.8%
58.3%
32.9%
5.0%

참여이유

생활의 보람
건강유지
정서순화

스트레스해소
친구가 있어서
경제적 도움

기타

40명
51명
31명
19명
26명
69명
4명

16.7%
21.3%
12.9%
7.9%
10.8%
28.8%
1.7%

표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특징

2. 주요변수들의 특성
응답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직무만족과 노인일자리사

업 성과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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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직무만족은 점수범위 1점-4점 사

이에서 전반적 만족 3.27점(SD .52점), 월보수 만족 2.89

점(SD .57점), 업무내용 만족 2.93점(SD .57점), 업무강

도 만족 2.15점(SD .67점), 근무환경 만족 3.32점(SD .54

점), 동료관계 만족 3.15점(SD .58점, 수요처 만족은 

3.14점(SD .36)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

업 성과는 점수범위 1점-4점 사이에서  3.30점(SD .36

점)으로 보고되었다.

구분 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 만족 1점-4점 2 4 3.27 .52
월보수 만족 1점-4점 1 4 2.89 .57
업무내용 만족 1점-4점 1 4 2.93 .57
업무강도 만족 1점-4점 1 4 2.15 .67
근무환경 만족 1점-4점 2 4 3.32 .54
동료관계 만족 1점-4점 2 4 3.15 .58
수요처 만족 1점-4점 1 4 3.14 .59
사업성과 1점-4점 2.50 4.00 3.30 .36

표 3. 주요변수들의 특성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에 대한 직무만족의 상대적 영

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변

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

보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간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 만족, 월보수 만

족,  업무내용 만족, 업무강도 만족, 근무환경 만족, 동

료관계 만족, 수요처 만족 간 상관계수는 r=.154에서 

r=.421로 나타나,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견되

지 않았다. 

구분 a b c d e f g
a - 　 　 　 　 　 　
b .388** - 　
c .336*** .553*** - 　 　 　 　
d .310*** .412*** .484*** - 　 　 　
e .154* .228*** .212*** .192** - 　 　
f .246*** .367*** .361*** .421*** .430*** - 　
g .250*** .333*** .254*** .211*** .325*** .495*** -

*p＜.05, **p＜.01, ***p＜.001
주1) (a) 전반적 만족, (b) 월보수 만족, (c) 업무내용 만족, (d) 업무강도 
만족, (e) 근무환경 만족, (f) 동료관계 만족, (g) 수요처 만족

표 4.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4. 직무만족과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간 관계
노인이 인지하는 직무만족과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델 1>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쳤던 성별, 연령, 학력

수준을 통제변수로 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모델 2>에서는 직무만

족 하위변수인 전반적 만족도, 월보수 만족, 업무내용 

만족, 업무강도 만족, 근무환경 만족, 동료관계 만족, 수

요처 만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변수 간 설명력과 

상대적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의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 

5]의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

창계수가 10 이하이고, 공차한계는 0.1 이상으로 나타나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

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Model 1 Model 2

B β t B β t

성별
연령

학력수준

.094

.001

.202

.132

.005

.234

2.025*
.077

3.593*
**

.093

.002

.059

.130

.034

.068

2.255*
.641
1.193

전반적 만족
월보수 만족
업무내용 만족
업무강도 만족
근무환경 만족
동료관계 만족
수요처 만족

.086

.060

.029

.085

.111

.211

.079

.125

.096

.047

.160

.166

.343

.129

2.161*
1.431
.671

2.505*
2.766**
4.912***
2.078*

상수 = 3.082
수정된 R2 = .078
F = 7.750***

상수 = 1.068
수정된 R2 = .371
F = 15.036***
⊿R2 = .307***

* p<.05, ** p<.01, *** p<.001
주 1) 더미: (성별) 남성 = 1, (학력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상 = 1

표 5. 직무만족도와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모델 1>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수준이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에 37.1%의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고, 연령과 

학력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F = 7,750,  p=.001). <모델 2>에서는 성별, 연령, 학

력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만족 하위변수인 전반

적 만족도, 월보수 만족, 업무내용 만족, 업무강도 만족, 

근무환경 만족, 동료관계 만족, 수요처 만족 변수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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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력이 

37.1%로 <모델 1>에 비해 30.7%의 유의한 증가를 보

였다(F = 15.036,  p=.001).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동료관계 만족, 근무환경 만

족, 업무강도 만족, 수요처 만족, 전반적 만족 순으로 유

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동료관

계, 근무환경, 업무강도, 수요처 만족, 노인일자리사업

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가 향상됨을 이해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직무만

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전반적 만족, 업무강도 만족, 근무환경 만족, 동료

관계 만족, 수요처에 만족할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가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관

계, 근무환경, 업무강도, 수요처, 전반적 만족이 사업성

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5][37][46][51].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노인일

자리사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사업 

성과 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참여 후 느껴지는 직무에 대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직무

만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에 반

영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둘째, 업무강도에 대해 만족할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 6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월 36시간 ～ 42시간을 범위에서 

운영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업무강도를 조절을 다소나마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적 고려한 업무의 강도의 고려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나 참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

사회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해 기초적인 신체기능에 대

한 검사 후, 이를 반영한 업무의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 

셋째, 근무환경에 만족할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성과

가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진행을 위한 직무교육 등 다양한 정책

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생략되어 있다[38]. 따라서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접

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 개발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또한, 3D 업종인 환경미화, 주거환경 분야에서 

근무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시 나타나는 위험요소에 대한 수행기관 차원의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동료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노인일자

리사업 참여자 간 관계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 간 매월 1

회 이상 자조모임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활성

화는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 간 자조모임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의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여 자조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老老(노노)케어, 경증치매노인 활동보

조 등 ‘복지형 일자리’와 같은 유형에서 지인과 함께 2

인 1조로 구성하여 파견하므로써, 돌봄에 따른 육체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을 동시에,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자 간 지속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 만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수요처(대상자, 수요기관)간 긍정

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노인일자라사업 참여자에게 수

요처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

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

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정기적으로 수요처, 대상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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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기관의 수요처 방문을 월 1회 

정기적인 방문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남도 소재 노인일

자리사업 수행기관 참여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서, 일

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전국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에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변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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